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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협회는 벤처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한편 사회

적 역할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벤처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계 기관장 토론회 개최를 추진

하고 있다.

벤처기업, 유관기관 등 각 분야에 대한 진단과 반성을 통

해 바람직한 벤처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회를 통해 결집

할 예정이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벤처산업의 허와 실

— 주최 : 협회, 조선일보사

— 일시 : ‘02. 10. 25, 17:00∼18:30

— 장소 : 미정

— 규모 : 약 250여명

■ 준비일정

— 각 기관별 기관장 의견 취합 : ∼‘02. 9. 25

— 2차 실무협의 : ‘02. 9. 29

䤎 기관별 의견 조율 및 토론회 진행방법 확정

䤎 패널 및 진행자 선정 및 참관인 초청계획 확정

䤎 각 기관별 프로모션 방법 협의

▶ 협회는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개최하는‘Venture Korea

2002’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행사는 벤처기업

대상시상, 종합전시회, IR컨퍼런스, Biz Group Meeting,

벤처페스티발(음악회, 마라톤, 족구대회) 등 다채로운 행

사로 구성했다. 진행상황은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

kore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0월 10

일까지 참가신청도 받고 있다.

▶ 협회는 벤처기업의 현황과 위상을 보여주는 <벤처기업

Industry Map>(가칭)을 제작한다. 국·영문으로 제작되

는 산업지도는 자본금, 매출액 등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

지표 및 주요제품과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각 벤처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소개한다. 산업지도는 10월 하순 발간

예정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제작실

비로 보급된다.

▶ 협회는 지난 10일‘Venture Korea 2002’에서 시상할‘벤

처기업대상’접수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 25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현장실사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 중

이다. 

▶ 장흥순 회장은 지난 10일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 10명과

함께 수해복구지원에 나섰다. 당일 새벽 5시에 서울을 출

발하여 강릉에 도착한 장회장 일행은 무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수해민을 돕기 위해 땀을 흘렸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장 토론회 업무 일지

행사안내

벤처윤리위원회는 벤처기업의 비윤리적 경영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위원회는 벤처기업의

윤리경영에대한인식확산을목적으로신고센터를운영한다.

䤎 신고내용 처리절차

䤎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은 위원회

위원, 사무국 담당자 등 최소 관계자만이 취급한다.

䤎 신고접수

— 위원회 사무국(02-562-5914) 또는 협회 홈페이지

(http://www.kova.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수해피해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

지원을위해‘벤처기업수해복구지원센터’를개설했다. 

피해 회원사를위한지원에여러분의많은참가를바랍니다.

▶ 수해피해 및 의연금 접수

— 접수자격 : 회원사 중 수해피해 기업

— 접수기간 : 2002. 09. 05∼10. 05

— 접수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수해피

해 접수양식 작성 후 전송

— 접수계좌 : 우리은행 600-262377-13-013

— 수재의연금 기탁

·기탁처 : 유수 언론매체(매체는 결정 후 추가공지)

·기탁시 : 회사명 및 금액공개, 회사개별 증빙서류 발급

▶ 문의 : 국내사업팀 박소영(02-562-5914)

※ 알림 : 지금까지 수해복구지원에 참여한 실적(전달기금액,

자원봉사 참여 인원 등)을‘센터’로 접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벤처윤리위원회 신고센터 개소

䤎알림䤎

벤처기업 수해복구지원센터 개설


